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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산 창홍, 11400TEU급 8+2척 수주  
그리스의 메이저 선주 그레고리 에코노무가 이끄는 TMS그룹은 중국의   

저우산 창홍 조선소에 11400TEU급 컨테이너선 8+2척을 발주했다. LNG추

진사양이 적용된 이선박의 선가는 척 당 1.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은 한국 조선 3사가 주력으로 수주

를 늘리고 있는 선종이라는 점에서 중국 조선소로의 수주계약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주계약으로 저우산 창홍 조선소의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는 

32척으로 늘었고 40척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 뉴 타임즈 조선소에 이어  

수주잔고 2위 자리로 올라섰다.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순위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중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저우산 창홍 조선

소는 아프라막스 탱커선박에서도 수주잔고 순위는 2위 자리에 올라있다. 

 

12000TEU급의 중국 점유율 75%  
전세계 220척의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에서 중국 조선업은 

75%에 해당되는 166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은 현대삼

호와 DH조선, HJ중공업에서 합계 26척의 수주잔고를 확보해 점유율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

은 확연하게 높아졌다. 컨테이너선은 건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며 컨테이너선박의 

제작 기술 또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대량 반복건조에 적합해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은 빠른 속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2026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선박 발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욱 줄어

든 발주량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선박 수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

이다. 2020년 이후 거의 모든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은 높아졌

고 메이저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들을 선택하고 있어 내년 수주 경쟁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해 매우 치열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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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12000TEU급 컨테이너선 국가별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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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

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

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